
마룬5 욱일기문양삭제…서경덕 좋은선례

누리꾼덕분…다국어 욱일기삭제사례집 만들것

미국인기밴드마룬5(Maroon5 마룬파이브)가

논란을빚은홈페이지전범기이미지를6일삭제한

것과 관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좋은 선례가

될것이라고평가했다.

서 교수는 7일소셜미디어(SNS)에서 큰논란

이 됐던 마룬5 홈페이지 상단에 그려졌던 욱일기

문양이 없어지고, 멤버들 이미지로 대체됐다며

이모든게우리누리꾼들덕분이다. 특히팔로워

들애많이썼다고말했다.

이어 마룬5 측에 지속적인 항의를 함께 해 주

고,욱일기문제와관련한여론이형성되다보니내

한공연주최측에서도마룬5 측에우려를전달했

다며 이 모든 상황이 욱일기를 없앨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공식사과가없는점은아쉽지만, 그래도이번사

례는 전세계욱일기퇴치캠페인에좋은선례로

활용할수있을것같다고했다.마룬5는오는11월

30일서울고척스카이돔에서월드투어의일환으로

공연할예정이다.

앞서 2018년세계적인록그룹 퀸의전기영화

보헤미안랩소디 예고편티저영상에욱일기가등

장해논란이됐을때도누리꾼들의역활로욱일기

를삭제한바있다.

서교수는이처럼누리꾼들과힘을모아욱일기

문양을 없앴던 사례들을 묶어 조만간에 다국어로

된 사례집을만들겠다고밝혔다. /연합뉴스

2 2022년7월8일금요일투데이

전남도,동남아겨냥광주전북연계호남권통합관광마케팅

섬 드라마 영화촬영지등…한류관광코스상품개발계획도

필리핀여행박람회 전라도관 인기

전남도가민선 8기들어처음으로광주시, 전

북도와함께동남아관광객유치를위한호남권

통합관광마케팅을펼쳤다. 전남도와전남관광

재단은필리핀마닐라에서최근사흘간 열린트

래블 투어 엑스포(Travel Tour Expo 2022)

에참가해코로나이후증가할방한관광객유치

를위해광주시전북도와함께공동마케팅에나

섰다.

3개시도는 5개 국 110개업체가참가한이

번트래블투어엑스포에전라도관을마련,한류

(K-Wave)를주제로한관광상품을기획해동

남아시장을공략했다.전라도관에는3000여방

문객이다녀가는등성황을이뤘다.

특히전라도관관람객은유튜브,넷플릭스등

오버더톱서비스(Over theTop OTT)의인기

드라마인 호텔델루나의촬영지목포근대역사

관, 파친코 촬영지순천드라마촬영장,제주~

전남 간 배를 이용한 여행에 높은 관심을 보였

다.또 한국의섬티아고라불리는신안기점소

악도의 순례길과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가선정한최우수관광마을퍼플섬도큰인기

를끌었다.

이번박람회전라도관은지난해전남광주전

북이체결한호남권관광활성화업무협약의협

력사업으로 이뤄졌다. 지난 6월에는 3개시도

공동으로국내주요여행사초청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전남도는한국을방문한관광객의필

수여행코스로,전남관광인지도를높이기위해

타시도와연계한광역관광상품개발을확대할

계획이다.

광역 관광상품으로 무안국제공항을 연계한

광주-전남-전북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

주,전북도와함께한류관광코스상품을개발해

운영할방침이다.

또서울방문객의전남관광확대를위해서울

-전남연계스토리여행상품을개발하는등코

로나이후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시도간상

생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

박용학전남도관광과장은 박람회를통해필

리핀이 인바운드 관광시장으로서 가치가 충분

하다는확신을얻었다며 동남아관광객의전남

유치를위해광주,전북과공동으로현지여행업

체를대상으로맞춤형상품마케팅활동을강화

하고,무안국제공항접근성과여행편의를개선

하겠다고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코로나신규확진광주전남724명 전국도1주전2배육박

증가세전환…재유행예의주시

해외유입 14일연속세자릿수

코로나19가증가세로돌아서면서광주와전남

에서하루동안724명이신규확진됐다.전국적으

로도1주전의2배에육박하는1만8000명대의확

진자가발생했다.

7일광주시와전남도에따르면이날 0시기준

광주에서 313명, 전남에서 411명의확진자가나

왔다.사망자는없었고, 위중증환자는전남에서

만 8명집계됐다. 광주와전남의일일신규확진

자수는일주일전과비교해280명증가했다.

하루확진자수는지난주까지평일기준 400명

대를유지했다.이번주들어월요일에665명으로

증가하는등재유행조짐을보이고있다.

전국적으로도코로나19가증가세를보이고있

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이날1만8511명늘었다

고밝혔다. 이날신규확진자수는42일만에최다

치를 기록한 전날 집계치(1만9371명)보다는

860명적지만, 1주일전인지난달30일(9591명)

의 1.93배, 2주 전인 지난달 23일(7493명)의

2.47배로증가했다.

오미크론변이유행이정점을찍은이후꾸준히

감소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3423명) 저점을찍은뒤반등해현재약 1주일

단위로더블링(2배로증가) 현상이나타나는뚜

렷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정부는확진자발생

규모가증가세로전환된것이분명하다고판단하

고, 현 추이가 재유행으로 이어지는지 예의주시

하고있다.

지난 1일부터일주일간일일신규확진자수는

9522명→1만712명→1만48명→6250명→1만

8141명→1만9371명→1만8511명으로 하루평균

1만3222명이다.

해외유입사례는194명으로전날(224명)보다

30명 줄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113명) 이후

14일연속세자릿수를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우주발사체클러스터조성시동

특화산업단지,국토부산단지정계획에반영

전남도가조성키로했던우주발사체특화산업단

지가 정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전

남도는산단조성의첫발을뗀만큼산단개발실

시계획 설계 용역산단 지정토지 수용 등을 거쳐

2025년이전조성공사에들어간다는계획이다.

우주발사체특화산업단지는고흥나로우주센터

인근에총사업비1252억원을들여전체면적30만

6124㎡규모로조성된다.

총면적의 60%에해당하는산업시설용지(11만

7312㎡)와 복합용지(6만 2813㎡)에는 우주발사

체조립과부품제조등관련선도기업이들어선다.

전남도 관계자는 나로우주센터 중심의 우주발

사체클러스터지정, 우주핵심인프라구축, 특화

산단 조기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써 고흥을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

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코로나19로주춤하던외국인근로자(E-

9 고용허가제)의입국이늘고있는가운데

7일인천공항을통해들어온외국인근로자들이버스를기다리고있다.이달입국하는외국인근로자는1

만명이넘을것으로예상된다. /연합뉴스

외국인근로자들돌아온다…이달1만명예상

국내첫지역주민이익공유형 비금주민태양광발전소 착공

설비용량 200MW최대규모

연간27만MWh전력생산

광주일보 70년호남최대부수 열독률1위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전남신안군비금도이

세돌바둑기념관에서 비금주민태양광발전소 착

공식을진행했다.

비금주민태양광발전소는 2019년 8월 신안 지

역주민들이비금주민협동조합을설립해국내첫

민관산 협업으로 개발한 지역주민 이익공유형

태양광발전소다.

태양광발전소는 230만여㎡규모의 염전 부지

위에건설되며기존태양광보다 5%이상효율이

높은 양면형 모듈이 설치된다. 설비 용량은 200

MW(메가와트)로국내최대규모다.

내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연간 27만

MWh의전력을생산하게된다.이는신안군전체

2만2000여가구가약 3년 5개월동안사용할수

있는전력량이다.

비금주민태양광발전소 최대 주주는 지역주민

이며한수원,LS일렉트릭,호반산업,해동건설이

주주사로참여하고있다.

상업운전을시작하면신안군주민들은최소20

년의운영기간신안군주민조합이익공유제에따

른수익과출자에따른배당금을받을수있다.

정재훈한수원사장은 신안군,주민,주주사가

한마음으로추진한국내첫주민조합형태양광개

발 사업인 비금주민태양광발전소가 신재생에너

지사업의새로운패러다임이될것이라며 앞으

로도일자리창출과이익공유가가능한신재생에

너지개발에박차를가할것이라고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sslee@kwangju.co.kr


